
근대적 공론장의 등장과 정치권력의 변화: 
《독립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댐 멍 맥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조선왕조의 국운이 위기에 처해 있던 1896년 4월 7일 창간된 《독립신문》 

은 다수의 백성틀을 국정에 참여시키고 정치영역의 주체로 등장시키는 데 

주력했던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공론장의 태동을 의미했다 전통적인 군주제 

에 기반한 정치체제의 효용성이 이미 그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간파한 《독 

립신문》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역량을 백성내지 국민의 민주 

적인 잠재력에서 찾았다‘ 이로써 《독립신문》은 백성 또는 국민이 구한말 한 

국정치의 새로운 주체로 자리잡는 데 기여했다. <독립신문》이 제기한 산적 

한 현안들을 지식인 및 대중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해 공론화시켜 나갔 

던 근대적인 정치사회단체가 〈독립협회〉이다 특히 〈독립협회〉의 토론회는 

문자를 매개로 한 공론형성에 주력했던 《독립신문》과는 달리，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다수의 시민 참여에 의한 공개적인 토론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는 군주와 신하 사이의 전동적인 의사소통방식을 

일거에 다수 국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소통방식으로 변혁시키는 성 

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독립신문》과 〈독립협회〉를 통해 배양된 민주적 잠 

재력은 1898년 한 해 내내 지속된 ‘만민공동회’ 에서 근대적인 민주적 공론 

정치와 국민내지 인민의 새로운 정치권력의 탄생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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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조선 왕조 5백년의 정치사는 군주와 사대부관료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역사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치적인 현안들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해결 

방안 또한 전통적인 공론형성의 주체였던 왕과 사대부들 사이의 상소와 비답 등을 

통해 전개되었다. 여기서 상소와 비답 등과 같은 의사소통 방식은 군주제하의 전 

통적인 공론장의 특성을 대변해주고 있는데， 그 핵심은 공론형성의 주체 또한 당 

시의 지배계급이었던 왕과 사대부에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있다. 반면에 조선 

왕조의 국운이 위기에 처해 있던 1896년 4월 7일 창간된 《독립신문》은 다수의 백 

성들을 국정에 참여시키고 정치영역의 주체로 등장시키는 데 주력했던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공론장의 태동을 의미했다 

한국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은 창간 이후 1899년 12월 4일 페간될 때까 

지 3년 8개월 동안 줄곧 구한말 한국사회의 근대적인 개혁을 주도했던 담론의 장 

이자 공론형성의 공간을 제공했다. 이처럼 개화기 한국사회에서 근대적인 공론장 

을 태동 및 발전시킨 《독립신문》이 목표로 삼았던 최우선 과제는 낡은 관습에 젖 

어있던 구한말의 조선 백성들을 계몽하고， 국정전반에 걸친 개혁을 통해 당시의 

한국사회가 처해있던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독립신문》은 한편으로는 자주독립， 자립자강， 자유민권 사상을 공론 

화시켜 나갔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지배질서를 개혁하여 근대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데 노력했다 대내적으로는 전제군주제하의 전통사회를 지배했던 양반 

사대부와 일반 백성의 선분제 철폐 및 차별 타파를 추구함으로써 자유민권에 바탕 

을 둔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지향했다. 이와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에 대항하고 외세의존을 극복함으로써 독립국가의 자주성을 지켜내고자 했다. 

그러나 《독립신문》의 이러한 시도는 무엇보다도 국가운영 및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틀의 변화를 필요로 했고， 이는 특히 조선왕조 내내 정치적인 객체에 지나지 

않았던 다수 백성들을 정치의 주체， 즉 근대국가의 ‘국민’의 모습으로 거둡나게 

하는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독립신문》의 발행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백성에 대한 일방적인 지배나 통치가 아니라 다수 국민들에 의한 민 

주적인 정치참여와 ‘공론’ 에 바탕을 둔 근대적인 공론정치의 가능성을 현실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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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는것이다. 

《독립신문》의 발행 이후 우후죽순처럼 발간되기 시작한 여러 다른 신문들1)을 

보더라도， (독립신문》이 다수 국민들의 참여에 의한 근대적 공론장의 급속한 발전 

에 지대한 기여를 한 것은 명백하다. 아울러 근대적 공론장의 발전은 이제 전통적 

인 군주제에 기반한 정치체제의 효용성이 이미 그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역량을 《독립신 

문》은 백성 내지 국민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인 잠재력의 발현에서 찾았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 공론장의 발전에 내재하는 이러한 정치적 함의는 당시의 핵섬적인 

공론매체인 《독립신문》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론화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백성 

또는 국민이 구한말 한국정치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새로운 주체로 자리매 

김하는 데 기여했다. 다시 말해서 《독립신문》을 통해 한국사회에서는 이미 이때부 

터 근대적인 정치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특히 1890년대 말 한국사회에서 활발히 전개된 여러 정치 

활동들로 구체화되 어 나타났다 〈독립협회 〉와 이 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집 

된 ‘만민공동화 는 국민이 중심이 된 새로운 정치적 힘으로서， 전통적인 지배질서 

를 고수하던 수구 정치세력들과 대결했다. 특히 만민공동회는 《독립신문》과 〈독립 

협회〉에 의해 공론화된 민주적인 정치개혁을 통한 근대국가의 수립을 지향했던 정 

치운동이었다 한국 최초의 정치사회단체인 〈독립협회〉가 지식인들의 조직화와 

함께 논쟁과 토론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개혁의 공론화를 추구했다면， 만민공동 

회는 누적된 국내외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의 시민대중들이 자발적으로 평 

화적인 시위에 참여해 정치적 의지를 분출해냈던 근대적인 정치의 공간， 즉 공론 

정치의 체험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만민공동회는 전통적인 지배권력에 

대항하는 공론정치에 바탕을 둔 다수 백성들의 정치적인 힘， 즉 국민의 권력이 출 

현한 사례라고 평가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만민공동회의 정치활동은 당시 조선 

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출현했던， 근대적인 의미의 

국민 또는 인민의 정치권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요컨 

1) 예컨대 1898년 4월에는 한국최초의 일간지 《매일신문》이 발행되었고， 그해 8월과 9월 

에는 구한말의 대표적인 민족지인 한글전용의 《제국신문》과 국한문 혼용의 《황성신문》 

이 창간되어 국권을 박탈당한 1910년까지 발행되었다. 그리고 1899년에는 《시사총보》 

와 《상무총보》 등이 잇따라 발간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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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정치집회는 《독립신문》에 의해 배양되고 성장하기 

시작한 구한말의 근대적 공론장에 토대를 둔 공론정치이자， 다수 국민들에 의한 

‘새로운’ 그리고 민주적인 정치권력의 탄생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한국최초의 근대적 공론장의 역할을 담당했던 《독립신문》은 결코 펌 

하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독럽선문》 사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한말의 근대 

적 공론장에 내재하고 있는 민주적 잠재력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해내고， 동시에 이 

를 전통적인 지배권력에 대립되는 새로운 정치권력의 탄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공론장의 정치적 의미와 권력개념과의 연관문 

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구의 대표적인 사상가를인 아렌트(H. Arendt)와 하 

버마스(J. Habennas)의 공론장이론의 핵심을 검토하고(제2장) , 구한말의 근대적 공 

론장으로서의 《독립신문》이 추구했던 백성계몽과 국정개혁안들에 내재한 정치적 

의미를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제3장) . 아울러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여 현안이 있을 때마다 비판적 토론과 논쟁을 주도하며 이를 공론화 

시켜 나갔던 〈독립협회)， 그리고 열강의 이권침탈에 대항하고 근대적인 국정개혁 

을 추구했던 ‘만민공동화 를 공론정치에 바탕을 둔 끈대적인 인민 또는 국민의 정 

치권력의 출현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할 것이다(제4장) 결론에서는 한국의 큰대적 

공론장의 특성을 종합， 정리하면서 서구의 그것에 비추어 평가할 것이다 3) 

2) 이태진 (2000)과 주진오(1995) 등과 같이 《독립신문》이나 〈독립협회〉 그리고 만민공동 

회가 추구했던 근대적인 개혁성 자체륭 부인하거나， 이러한 개혁운동이 왕권약화를 초 

래했고， 제국주의의 위험성을 간과했으며 나아가 반민중적인 속성을 지녔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펼자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들은 한국근대정치의 이면에 놓여있는 민주적 

잠재력을 애써 간과하고 있다. 

3) 본 논문이 분석하고자 하는 《독립신문》의 사설은 LG 상남재단의 영인본에 의거하고 있 

으며， 문체는 현대식으로 고쳐서 인용하였다고 필요한 경우 괄호 속에 한문을 삽입하였 

다 아울러 사설의 인용출처는 발행된 연월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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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론장이론과 정치권력 

공론장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와 그 이론화 작업은 서구 정치이론에서도 비교적 

근래에 와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서구 정치사상사에서 공론장과 권력의 연관관계 

를 본격적으로 검토한 대표적인 학자들로서는 무엇보다도 아렌트와 하버마스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공론장으로서의 《독립신문》의 정치적 의미에 대 

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서구에서 공론장이론을 체계화한 두 사람의 논의 

를 정치권력과 연관시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아렌트에 의하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공론장은 언어를 매개로 한 시민 

들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정치공동체인 폴리스의 중요한 현안들이 구체화되는 공 

론의 영역이다(Arendt 1993 , 9). 이때 아렌트가 말하는 공론장， 즉 공론영역은 개 

체유지와 종족보존 그리고 생계유지를 위한 필연성 의 논리가 지배하는 가정경 

제의 영역이자 사적(私的) 영역과는 엄격히 구별되며 또한 이를 배제하고 있다. 

사적 영역을 지배하는 원리인 필연성 때문에 가정경제 영역의 특성은 강제와 폭력 

이 허용되는 불평등의 공간이다. 반면에 도시국가의 공적인 삶과 연관된 공론영역 

은 자유 시민들이 함께 하는 공동의 세계로서， 다양한 의견이나 견해를 지닌 서로 

다른 인간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의사소통하는 공론장으로서， 아렌트는 이를 정치 

의 영역으로 규정한다(Arendt 1958 , 31-36). 

뿐만 아니라 아렌트의 권력관 또한 공론장에 기초한 정치영역에서 출발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권력에 대한 인식과는 판이하게 다프다. 아렌트에 의하면 전통적인 

권력관은 ‘지배’내지 폭력 개념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동시에 정치공동체인 

국가 또한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권력， 즉 폭력수단에 기초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 나 ‘명령과 복종’ 의 관계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지배와 권력을 동일시하는 

시각은 권력에 대한 베버 (M. Weber)의 견해， 즉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지 

를 타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모든 기회 .. (Weber 1972 , 28)라는 

수단내지 도구적인 권력개념으로 수렴된다. 

반면에 아렌트가 말하는 권력은 대화와 토론을 거쳐 형성되는 공론에 기초한 

힘， 즉 시민들이 함께 하는 ‘공동의 권력’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렌 

트는 아테네 도시국가의 볍치를 ‘이소노미’ (Isonomie) , 즉 시민들 공동의 권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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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뒷받침되는 법치로 규정한다 법의 지배를 시민들이 함께 하는 권력에 연계 

시키고 있는 아렌트의 권력개념은 도구적인 특성과 함께 폭력적 속성을 내재하고 

있는 베버의 그것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국가의 각종 정치제도들 또한 시민들의 

동의에 의한 ‘정당성’을 이미 내재한 공동의 권력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 

렌트에 의하면 국가의 정치제도들은 인민들이 함께 하는 역동적인 힘， 즉 ‘권력의 

발현’ (Manifestation) 이며 이러한 권력의 ‘구체적인 형태화’ 에 지나지 않는다 

(Arendt 1970 , 42). 국가의 붕괴란 인민의 권력이 떠났음에 다름 아니다 요컨대 아 

렌트의 권력개념은 시민들의 대화와 토론의 장인 공론장에서 형성되며， 모든 정치 

공동체 존립의 정당성을 근거짓는 토대이기도 하다. 

아렌트의 공론장 이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하버마스가 아렌트의 권력개념을 

‘의사소통적 권력’ 이라고 지칭한 것도 언어를 통한 대화와 공론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Haberrnas 1992 , 182). 하지만 아렌트의 도시국가 공론장이 근대 

사회에 와서는 그 효용성을 상실했다고 평가하는 하버마스는， 근대 시민계급의 등 

장과 함께 태동한 부르주아 공론장의 구조변화를 분석하면서 자신의 공론장 이론 

을발전시키게 된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근대사회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형성된， 철저하게 사적 

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이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관습이나 규범은 

근대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더 이상 담당할 수 없다. 그 대신 새로운 통합기제로 

등장한 것이 바로 근대시민들에 의한 ‘부르주아 공론장’ 이다(Haberrnas 1990 , 21-

32). 부르주아 공론장은 18~ 19세기에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신문， 

잡지 등 문자매체를 통해 결집된， 기본적으로는 사적 개인인 근대시민들의 대화와 

토론에 의거한 공론형성의 장이었다 사회적 현안들은 이제 전통적인 권위가 아 

닌， 부르주아 시민들의 합리적인 토의에 의해 공론화되었고， 이를 통해 전제군주 

의 절대권력에 대항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길러나갔다. 근대 시민혁명은 부르주아 

의 정치적인 힘 내지 권력이 전제군주를 몰아낸 것에 다름 아니다. 이로써 초기에 

는 근대시민의 이익을 대변했던 부르주아 공론장이 이제는 전체 인민의 의지를 상 

징적으로 대변하는 ‘일반의지’ (general will)를 표방하기에 이르렀고， 또 이를 바탕 

으로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공고화에 성공했다(장명학 2003 , 17). 

그러나 부르주아 공론장은 20세기 후반， ‘화폐’ 를 매개로 한 시장경제의 확대와 

‘권력’을 매개로 한 국가행정의 지속적인 확장에 의해 공론장의 정치적 역할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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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축소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하버마스는 이를 경제 및 행정이라는 양대 체 

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 라고 규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세계 내 

에 잠재된 민주적 역량을 간과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국가의 행정체계와 권력이 

효과적으로 운용 및 행사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이나마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정당 

화’ 메커니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권력 행사의 정치적 정당성은 시민들 

의 ‘동의와 지지’ 에서 나오며 이는 최종적으로는 생활세계에 위치한 자율적인 시 

민들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공간인 민주적 공론장에서 비로소 확보될 수 있기 때 

문이다. 

동시에 하버마스는 공론장에서 형성된 공적 의견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지닌 권 

력의 차원으로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화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 

조한다. 하버마스가 말하는 ‘의사소통적 권력 은 공론장에서 형성된 공적 의견의 

영향력이 유권자나 의회에서의 공식적 의결과 같은 제도적인 절차의 매개를 통해 

정치권력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Habermas 1992 , 450). 뿐만 아니라 공동제의 

사회적 규범인 ‘법’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정되어야 한다. 민주적 법치국 

가의 진정한 의미는， 시민사회의 공론장에서 기원하는 의사소통적 권력과 국가의 

행정 권력으로 양분된 권력이 제정된 법을 통해 매개됨으로써 충족된다. 이때 의 

사소통적 권력은 행정 권력에 우선하는데， 그것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다는 ‘국 

민주권’ 의 원리를 강조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물론 정치체계의 정당성도 여기에 

기 인한다(Habermas 1992 , 198: 364). 

하버마스와 아렌트의 논의를 요약해보자. 이들은 공히 대화와 토론이라는 시민 

들이 함께 하는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서 공론장과 정치권력의 연관성을 이끌어내 

고 있다. 다만 아렌트의 경우 고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론영역과 사적 영역의 엄 

밀한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하버마스는 근대사회를 특정짓는 변화된 조 

건들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공론장과 권력개념을 적용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들 양자의 공통점은 공론장 개념에 내재하는 ‘민주적 잠재력’ 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민주적 공론장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자신들이 속한 정치공동체의 정당성을 담보해주는 영역이기 때 

문이다. 요컨대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민주적 잠재력을 발산하는 공론장은， 한편 

으로는 시민들의 의사소통적 권력의 형성공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공동체 

의 정당성 확보를위한핵섬 관건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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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공론장과 정치권력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아렌트와 하버마스의 이론은 

구한말에 태동한 한국의 공론장과 권력현상을 이해하는 데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다만 서구 고대의 자유시민들의 공론장이나 특히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등장한 근대적 공론장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발 

전 단계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구한말의 그것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들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인 공론형성과 공론 

정치에 의해 발현되는 인민내지 국민의 정치권력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한 이들의 

핵심 논점은， 한국의 끈대적 공론장의 발전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근대적인 정치 

와 권력의 모습을 보다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데 중요한 걸잡이 역할을 한다고 사 

료된다. 이제 《독립신문》에 관한 본격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근대적 공론장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111. ((독립신문~: 한국최초의 근대적 공론장 

열강의 이권침탈과 일본의 강압에 의해 국운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했던 

1896년 2월 11 일， 극비리에 단행된 고종의 아관파천은 당시의 조선이 처한 국가적 

인 위기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때 갑신정변의 실패와 함께 미국 

으로 망명했던 서재펼4)이 귀국했다. 서재필에 의해 1896년 4월 7일 창간된 한글전 

용의 《독립신문》은 당시의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근대적인 개혁，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법 등에 이르기까지 근대화를 추진케 했고， 이를 바탕으로 서 

구열강 및 일본의 이권침탈에 직면한 조션을 큰대적인 국민국가로 탈바꿈시켜 부 

국강병과 자주독립을 지향했다. 뿐만 아니라 《독립신문》이 창간된 지 2년 후부터 

《매일신문》을 비롯하여 《제국신문}， <황성신문》 등 각종 새로운 신문들 또한 등장 

했다. 이를 보더라도 《독립신문》이 구한말 당시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위한 선구적 

4) 1894년 3월 김옥균의 암살과 갑오경장(1894~ 1896)으로 인해 조선정부에서는 갑신정변 

주역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고， 이때 복권된 사람들 가운데는 서재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선용하(1976 ， 6)를 참조 당시 황현같은 사람은 미국 국적을 보 

유한 서재펼을 비판했다. 오늘날에도 그는 같은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황현(1973 ， 268)과 려증동(1992 ， 7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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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역 할을 담당했다는 것은 분명 하다(신용하 1976 , 21-23) 

《독립신문》 첫 호의 발행부수는 300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898년 l월에는 

약 1500부， 그해 7월에는 3000부로까지 늘어났을 정도로 당시로서는 엄청난 수에 

달하는 독자대중들을 확보하고 있었고， 나아가 여러 사람들이 시장이나 학교 또는 

관공서에서 돌려 읽었을 정도로 대중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면， 

1898년 11월 9일자 《독립신문》 사설란은 양구군에 사는 군민 김리선， 김기서， 조 

성룡 등 3인이 《독립신문》에 보낸 기고를 실어， 양구군수까지 나서서 신문 돌려읽 

기를 권장했던 당시의 생생한 정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요사이 본 군수가 한 장시를 설립하고 친히 장에 와서 상고〔商賣 상인〕와 인민 

이 많이 모인 후에 당세 형편을 일통 연설하고， 국문과 한문 번역 잘하는 사람으 

로 하여금 소리를 크게 질러 독립신문을 읽히니 , 오는 사람과 가는 손이며 장사하 

는 사람과 촌백성들이 어깨를 비비고 둘러서서 재미를 붙여 함께 듣고 모두 찬탄 

하는지라. 이 다음부터는 물건 매매하는 장시 인민뿐 아니라 독립신문 들으러 오 

는 백성들이 길이 멸고 가까운 것을 헤아리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다투어 모여들 

어 .. 기쁘고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여， 본시(本市)에 사는 백성들이 서로 의론하 

고 앙포하오니 , 독립신문을 본군(本那)에 보낼 때에 일체로 한 장을 더 붙여 보내 

시면 신문 값은 또한 본군 군수에게로 붙여 보내오리니， 조량하심을 엽드려 바라 

노라고 하였더라(J 898 . 11. 9). 

이처럼 《독립신문》은 여러 사람이 돌려 읽거나， 또는 한글을 아는 사람이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대신 읽어줌으로서 발행부수를 훨씬 능가하는 수많은 대중 독자 

층을 확보했고(신용하 2001 , 361-362) , 특히 이 신문의 사셜은 근대적인 의미에서 

의 공론형성의 장， 즉 공론장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했다. 여기서 공론장으로서의 

《독립신문》이 차지했던 의미는 다차원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근대적인 대중 

전달매체인 《독립신문》은 순 한글전용을 고수했는데， 그 의미를 분석해보면 다음 

과같다. 

첫째， 한글전용을 채택한 《독립신문》의 독자는 당시의 조선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대상이었다. 반면에 조선왕조 시대를 지배했던 문자는 한문이었고， 이에 근거 

한 말과 글의 유리현상 때문에 백성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란 불가능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볼 때 《독립신문》의 한글전용은， 한문만이 유일무이한 참된 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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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숭상되었고 한글은 언문으로 펌하되었던 구한말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시 

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독립신문》의 한글전용은 한글을 대중화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한글창제 이후 처음으로 조선인민의 말과 글을 일치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둘째， 이와 함께 《독립신문》은 한글을 명실공히 조선인민의 공동 언어이자 국가 

적인 언어， 즉 국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계기를 부여했다(신용하 1976 , 17-

19) , 즉 한글전용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하여， 군주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조선인민 모두에게 정치 · 사회적인 ‘의사소통’ 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했다. 이처 

럼 《독립신문》이 한글전용을 고수한데는 주펼이었던 서재필의 노력 외에도， 이 신 

문의 조필 및 기술제작을 도맡았던 국어학자 주시경(펼명: 주상호)의 선구자적인 

노력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한글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과학적인 문자임을 강조 

하곤 했던 주시경은 한문공부에 드는 막대한 시간을 발전된 서구의 현대과학을 익 

히는데 사용함으로써 조선의 부국강병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897 ， 4 , 22; 

1897 , 4 , 24; 1897 , 9, 25; 1897 , 9, 28). 뿐만 아니라 한글전용에 따른 어문일치는 

우리 민족이 비로소 민족적 정체성과 자아(自我)를 획득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문자의 선속한 이해를 위해 띄어쓰기를 단행했던 《독럽신문》의 한글전용 

은 한문이라는 독점적인 문자해독능력을 지녔던 사대부 지배계층의 지위 또한 일 

거에 붕괴시키는 극적인 효과를 불러왔다. 한글전용은 당시 조선의 모든 구성원들 

을 신문이라는 대중전달매체의 특성을 살려 공개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평 

등사상을 내포하고 있었다 사대부 신분제를 대변했던 한문 대신 모든 백성들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한글의 본격적인 사용은，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객체에 불 

과했던 모든 백성들을 국가의 주체인 근대적 ‘인민’ 또는 ‘국민’ 이라는 하나의 범 

주 속에 통합시키는 보다 깊은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요컨대 한글의 

‘국어’화와 백성을 대체한 주체적인 국민개념의 형성은 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독립신문》 창간호의 사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독립신문을 오늘 처음으로 출판하는데 .. 상하귀천을 달리 대접하지 않 

고 모두 조선사람으로만 알고 조선만 위하여 공평히 인민에게 말할 터인데 ·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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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신문이 한문은 아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상하귀천이 다 보게 함이 

라. 또 국문을 이렇게 구절을 띠어 쓴 즉 아무라도 이 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 속 

에 있는 말을 자세히 알아보게 함이라(1896. 4. 7). 

창간호와 마찬가지로 《독립신문》의 여러 사설에서는 백성이란 용어 외에도， ‘인 

민’ 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서구에서 정치공동체의 주체를 

의미하는 인민이라는 용어가 《독립신문》 사설 전반에 걸쳐 빈번히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군주제하의 당시 현실을 감안할 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창간 이후 

종간 때까지 총 776개의 사설을 싣고 있는 《독립신문》에서 인민과 백성 이 사용된 

빈도수를 조사해보면， 1896년 336/ 447회 1897년 429/ 453회 , 1898년 542/ 762회 

그리고 1899년에는 253/ 814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류준필 2004 , 41). 

이를 보더라도 《독립신문》은 궁극적으로는 인민 또는 국민이 정치공동체의 주 

체가 되는， 따라서 인민 또는 국민주권 사상에 바탕을 둔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지 

향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조선의 부국강병과 자주독립을 위해서는 

인민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1898. 12. 15) 이라고 강조하는 언명이나， 또는 고 

을의 원이나 각도의 관찰사와 같은 관리들을 백성의 종’ (1 896. 4. 16)으로 규정하 

는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물론 인민의 권리개념은 개화 사상가들에 의 

해 이미 소개되긴 했으나， 아직 극소수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만 회자되었을 뿐이며 

대중화되지는 않았던 말이다. 반면에 광범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던 《독립신 

문》은 대중적인 의사소통매체로서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 당시의 백성들을 상대 

로 공론화시켜 나갔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독립신문》이 지향했던 근대적인 국민국가는 당시로서는 장기적으로 추진되어 

야 할 과제였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아직은 전통적인 관습 속에서 스스로 깨어나 

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신문》 간행의 일차적인 과제란 “인민의 이목을 

개명하고자 .. (1 898. 9. 5) 하는 데 있었고， 특히 조선백성들을 근대적인 인민 또는 

국민으로 ‘계몽’ 시키는 데 있었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독립신문》 사설 

이 다룬 주된 내용들은， 서구적인 학교 설립과 교육， 미신타파와 도로 정비， 식목 

과 복장 간소화 그리고 서양 서적 등을 통한 과학적인 영농， 공업화， 축산업 등과 

같이 조선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근대적인 개혁안들이었다. 

아울러 《독립신문》은 근대적인 국민국가 형성을 위해서 국민주권， 법치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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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상을 확산시켜 나가는 데 주력했다 특히 인민들을 계몽시켜 법에 따른 통치， 

즉 법치국가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다만 《독립 

신문》에서는 한편으로는 기존 법에의 복종을 법치와 연관시키고 있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법의 특성에 상응하게 모든 사람들이 볍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과 공정한 재판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선 

문》 사설에서는 아쉽게도 근대법의 핵섬인 국민내지 인민의 권리에 기초한 입법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다(장명학 2004 , 117). 필자가 보기에 이 점은 

군주제가 건재했던 당시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여의치 않았으리라 판단된다. 

구한말의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근대적인 개혁을 역설했던 《독립신문》은 비록 지 

면을 통한 공론형성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새로운 정보의 

전달만을 그 목표로 하지는 않았다 《독립신문》의 중요성은 특히 당시의 전반적인 

문제상황， 특히 국가의 공적인 현안을 공론화해서 다수의 조선인민이 참여하는 

‘열린’ 공론장을 제공했다는 사실에 있다. 왜냐하면 《독립신문》은 수많은 독자들 

의 자발적인 기고도 함께 실었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면 사설란에 설린 

독자기고는 ‘어떤 유지각한 사람 의 이름으로 1896년 11월 19일자에 실린 이후 도 

합 70건이며 또한 잡보란에 게재된 독자기고는 무려 414건으로서 도합 484건의 독 

자기고를 섣고 있다. 이는 《독립신문》 총 발행 훗수 776호 중， 절반 이상을 독자기 

고로 충당한 것을 의미한다(채백 1994 , 35-66). 그만큼 《독립신문》은 일방적인 정 

보전달에만 치중하지 않았고， 당시 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인민들의 의 

견을 적극 반영했던 열린 공론장이었다. 열린 공론장은 무엇보다도 공개성에 입각 

해 다수의 참여자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독 

립신문》 또한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공론화에서 정부와 인민의 신뢰가 

쌓이고 나아가 국가의 중흥 또한 가능하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공사간에 문 열어놓고 마음 열어놓고 서로 의론하여 만사를 작정하고 컴컴한 

것과 그늘진 것은 없애버리고 실상과 이치와 도리를 가지고 햇빛 있는데서 말도 

하고 일도 하는 것이 나라에 중흥하는 근본일 줄로 우리는 생각하노라(1 896. 6. 
30). 

백성 또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논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공론은， 좀더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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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공적인 의견’ 이다. 공적인 의견인 공론은 여론 및 중론과 구별되는 개념 

이다. 단순하고 수동적인 다수의 의견인 중론 또는 여론에 반해， 공론은 적극적인 

의사표명과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공적인 의견으로 승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론은 ‘공공성’ 과 인민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능동성’ 이 함께 내포된 

개념이다(김대영 2004 , 119-120). 이러한 맥락에서 《독립신문》 사셜은 다수의 사 

람들이 함께 하는 토론에 의해 형성되는 공론의 중요성을 〈독립협회〉의 창립과 연 

관시켜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나라마다 공론을 가지고 백사를 하는데 대한은 공론하는 사람이 없는고로 정부 

에서 세상공론이 어떠한지 알 수도 없고 또 공론이라 하는 것은 공변되어야 공론 

이어늘 그저 사랑에나 모여 한두 사람이 말하는 것은 공론이 아니라 '" 처음으로 

대한에 독립협회가 생겨 거기서 회원들이 혈섬으로 맹세하고 다 위국위민 하자는 

목적으로 의론을 하여 인민의 지식을 넓히고 또 공론을 만드니 이런 경축한 일은 

대한 사기에든지 한 · 당 사기에도 없는 일이라(1 898 ， 2 , 24). 

《독립신문》이 강조하는 공론은， 백성 또는 인민들이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통 

한， 즉 ‘공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공론형성 노력은 한국사 

에서는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선이 사대하고 있던 중국역사에도 

유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상소 등과 같 

은 전통적인 공론장의 경우， 현실문제에 대한 공론의 활성화보다는， 현실에 대한 

유교적인 해석이나 명분론에 치우침으로서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공허한 공론(空 

論)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김홍우 2007 , 720). 

종합하면， {독립신문》의 사설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근대화 노력들은 한반 

도에 쇄도하는 서구열강 및 일본의 이권침탈 속에서 식민지로 전락해 가고 있는 

한말의 비극을 직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독립신문》은 조선 

인민의 계몽을 통한 부국강병과 자주독립된 국가를 지향했다. 이때 인민내지 국민 

의 역량을 집결시키는 데는 국민국가의 토대가 되는 애국심의 고취가 중요한 과제 

로 대두했다. 예를 들면， (독립신문》은 국민들의 애국심을 진작시키기 위해 전국 

에서 지어보낸 애국가를 선문에 게재함으로써， 각종 행사 때마다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시키는 데 일조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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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통적인 지배질서의 영향 아래에 있던 구한말 당시의 여건상， 당시의 

조선백성들이 서구에서처럼 근대적인 개인으로 거듭나는 것은 지난한 과제였다. 

이 때문에 《독립신문》은 당시의 백성들을 근대적인 주체로 거듭남이 없이， 단지 

국가라는 전체 속에 수동적으로 흡수(inclusion) 내지 융합시키는 데 주력한 경향이 

없지는 않다(이동수 2006 ,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적인 산업혁명을 통한 시 

민계급의 형성이 어려웠던 구한말의 사정은 《독립신문》으로 하여금 우선 시급한 

과제의 해결에 몰두하게 했다. 즉 직접적인 국민계몽을 통한 국가적 통합과 자주 

적인 근대국가 형성이라는 시급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치중했던 것이다 공론장으 

로서의 《독립신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당시의 정치사회단체인 〈독립협회〉와 서울 

시민들에 의해 소집된 ‘만민공동회 등의 정치활동과도 그 영향력을 주고받는 긴 

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독립신문》이 계몽을 통해 조선인민 

들로 하여금 근대적인 정치의식을 일깨우고， 근대적인 공론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사실 또한 결코 간과할 수는 없다. 

IV. 근대적 정치권력을 탄생시킨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이 장에서는 군주와 사대부 중심의 전통적인 지배 권력과는 달리 인민이 주체가 

되는 근대적인 정치권력의 등장을 가시화시켜준 사례들로서 〈독립협회〉와 만민공 

동회의 정치활동을 살펴볼 것이다. 문자를 매개로 조선인민의 계몽과 근대국가 형 

성에 주력했던 공론장인 《독립신문》에 비해， <독립협회〉는 회원과 함께 관심있는 

대중들을 직접 ‘모아서’ 함께 하는 ‘토론’ 을 통해 정치 및 사회적인 현안들인 자 

주독립과 자유민권 그리고 자강개혁 운동을 ‘공론화’ 시키는 데 주력했다 구한말 

의 정치현실을 좌우했던 ‘만민공동화 는 독립협회의 회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일 

반 대중블에 의해 자발적으로 소집되어 현안의 공론화를 통한 정치개혁운동을 전 

개했던 공론정치의 실험 공간이자 국민내지 인민의 정치권력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었다 

5) 독자들이 보내온 애국가를 독립신문에 게재한 것은 1896년에는 5월 9일자부터 도합 11 

건이며 , 그후 1897년과 1898년에 각 한 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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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협회) :합리적 토론과논쟁의공론장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이 창간된 지 석 달 후인 1896년 7월 2일 창립된 한국 

사회 최초의 정치 -사회단체였다. <독립협회〉는 우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 

던 서재필을 고문(顧問)으로 하여， 초창기에는 윤치호， 이상재， 이완용 등이 지도 

부를 구성해서 자주독립 , 자유민권 그리고 자강개혁 운동을 펼쳐나갔다. 

협회의 활동은 크게 다섯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CIl 독립문， 독립공원 그리 

고 독립관 건립사업과 독립문건립 모금운동에 주력하던 시기(창립 초기부터 1897 

년 8월 28일)， @ ‘토론회’ 를 개최하기 시작해서 조선민중의 계몽운동에 매진하던 
시기(1897년 8월 29일부터 1898년 2월 20일)，@ 외세에 저항하며 자주독립과 자 

유민권 그리고 자강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진력하던 시기 (1898년 2월 21일부터 

1898년 10월 27일)，@ 정부의 대신들을 합석시켜 자주민권자강을 위한 국정전반 

의 개혁을 추구했던 ‘관민공동화 가 소집된 시기 (1898년 10월 28일부터 11월 2 

일)， @ 만민공동회와 함께 외세를 엽은 수구파 정부의 본격적인 탄압에 대항했던 

시기 (1898년 11월 3일부터 1898년 12월 25일) 등이 그것이다. 

〈독립협회〉는 구한말 조선이 처했던 제반 문제들에 대한 공론화에 매진했던 근 

대적인 공론장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했다. 특히 〈독립협회〉가 취했던 일련의 활동 

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토론회. 의 개최에 있다. 원래 

토론을 위한 모임은 1896년 11월 30일 배재학당에서 조직된 〈협성회〉가 그 시초였 

다.6) <협성회〉에서 토론이 점차 성과를 나타내자 서재필은 1897년 8월 29일부터 

〈독립협회〉에서도 매주 일요일에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통상 

회’ (通常會)라고 불렀다(신용하 1976 , 33). 원래 독립문과 독립공원 건설을 위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출발했던 〈독립협회〉는 통상회라는 모임에서 토론회를 개 

최함으로써， 국내외 정세의 전개과정 속에서 제기되는 시급한 현안들을 공론화시 

6) 1897년 7월 8일 개최된 〈협성회〉 토론회는 배재학당 종강식을 맞아 서울 주재 각국 외 

교관을 비롯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지기도 했다. 그리고 배재학당 수 

학 당시 협성회의 토론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청년지도자 이승만은 서재펼의 강의를 

통해 비로소 정치적 자유의 사상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정식 

(2003 , 219-22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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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이를 실현하는데 주력했다 《독립신문》은 1898년 11월 29일자 ‘잡보’ 란의 

공고에서 토론회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돌아오는 토요일 통상회에 토론할 문제를 내서 회중에 반포하는데， 문제는 ‘신 

(信)과 의(義)를 튼튼히 지키는 것은 본국을 다스리는 데와 외국들을 사귀는 데 

제일 요긴함’ 으로 결정하고， 우의 (右義)는 이승만 장태환， 좌의 (左義)는 이상 

재 · 방한덕 사(四)씨로 선정하였다는지라. 돌아오는 반공일 통상회 토론에 긴요 

하고 자미스러운 말이 많이 있을 터이니 독립협회 회원들은 연고 있다 칭탁틀 말 

고 관민간에 모두 가서 참여들 하기며， 방청하실 첨군자들도 많이 가서 들으시오 

(1 898. 11. 29. 잡보) 

이 기록에 따르면 통상회는 중요한 현안을 의제로 설정한 후， 좌우 양편으로 토 

론자들을 나누어 공개적인 토론 및 논쟁을 벌이게 했다. 즉 이승만과 장태환이 한 

팀을 이루고， 이상재와 방한덕이 다른 한 팀을 이루어 각기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 

해 토론을 전개한 다음， 최종적으로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찬반 표결을 통해 가 

부(可否)를 결정했다. 여기서 벌어진 치열한 토론의 과제들은 물론 당시 조선이 

당변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이를테면 교육문제， 외교문제， 위생 및 통상문제， 

의회설립문제 등과 같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들이었다. 

여기서 ‘토론’ 이라는 용어 속에 내재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토론당사자들 사이의 평등한 발언권이 동등한 권리로서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토론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신분 및 지위 고하를 막론 

하고차별이 아닌， 평등한지위에서 상대방과논쟁을벌였다. 둘째， 이러한토론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보다 나은 논거를 제시하는 자가 최종적으로는 다수의 동 

의내지 지지를 얻게 된다는 점이다. 바로 여기에서 공적 현안에 관한 민주적인 토 

론의 정치적인 파급효과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독립협회〉의 토론회 상설화는 군주에 대한 선하 및 백성에 의한 상소와 

비답 등과 같은 전통적인 의사소통방식을 일거에 근대적인 의사소통방식으로 변 

화시켜 나갔다. 물론 토론회가 거듭할수록 의사소통 과정의 절차와 수준 또한 날 

로 발전했다(McKenzie 1969 68). 공론 활성화를 위한 통상회의 노력은 《독립신 

문》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조선왕조 수립 이후 처음으로 시도되는 근대적인 공론형 

성의 장， 즉 공론장의 태동과 발전 그리고 이의 확산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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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상회에서 토론을 거쳐 채택된 공론들은 회원들 및 일반인 참여자들뿐만 아 

니라.<독립신문》을 비롯한 여러 대중매체에 게재되어 전국 각지의 인민들에게 전 

파되었다. 이를 통해 조선인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나아가 다수가 지지 내지 동의 

하는 정치적인 파급효과를 낳았을 것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독립협회〉에서 논의되었던 현안들은 즉시 정부에 상소와 의견서 

그리고 질의서를 보내졌다. 그리고 이를 담당한 직책이 바로 ‘총대위원’ (總代委

員)이라는 독특한 제도이다. 이 직책은 토론회에서 회원틀이 의결한 사안을 책임 

지고 집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정치적 토론 및 집회를 주도하는 총대위원은 

상설직이 아년， 매 안건이 있을 때마다 회원들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었다 따라서 

이 당시에 이미 우리 사회에서 직접민주적인 조직운영 방식이 채택되었다는 의의 

가 있다. <독립협회〉의 이러한 민주적 운영방식은 민권의식이 뚜렷한 수많은 젊은 

이들이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1898년 말 〈독립협회〉의 회원 

수는 약 4 ，200여 명에 도달했고， 만민공동회와 함께 〈독립협회〉가 해산됐던 1898 

년 12월 25일에는 구속된 회원만도 4백여 명에 달했다(신용하 1976. 96). 협회 회 

원들 중에는 나중에 좌우익을 막론하고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수많 

은 민족지도자들이 배출되었을 정도이다 7) 이는 당시의 〈독립협회〉가 한국의 근 

대적인 민주적 정치사회단체로서 지녔던 위상을 짐작케 해준다. 

종합하면， 토론회를 통한 공론형성을 추구했던 〈독립협회〉의 활동이 지닌 중요 

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즉 당시 조선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갑선정변’과 같은 

쿠데타나 ‘동학농민운동’ 과 같은 민중봉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수 인민에 의한 

합리적인 토론과 공론형성에 의거한 민주적인 개혁을 지향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다수 인민에 의한 공론형성을 통해 당시의 조선이 처해 있던 제 

반 문제틀을 함께 해결코자 노력했던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민주적인 의사소통방 

식을 추구했던 〈독립협회〉이었기에 다수 인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했으며， 

이는 후에 대규모적인 평화적 정치집회인 만민공동회라는 근대적인 공론정치의 

공간과 새로운 차원에서의 정치권력이 출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7) 예를 들면， 이상재， 이승만， 안창호， 이동영， 이동휘， 노백린， 나철， 남궁억， 김규식， 신 

채호， 장지연， 박은식， 지석영， 주시경 등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독립협회의 회원이었다 

(신용하 1976 , 51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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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민공동회의 공론정치와 근대적 정치권력의 출현 

한국사회 최초의 대중적인 정치집회의 형식을 띤 만민공동회는 《독립신문》과 

〈독립협회〉를 통해 활성화된 공론장이 구한말의 현실정치를 좌지우지했던 근대적 

인 공론정치와， 다수 인민의 결집된 힘인 새로운 정치권력을 극적으로 보여준 대 

사건이었다. 

만민공동회는 1898년 3월 10일부터 그해 12월 25일까지 정치사회적인 주요 현안 

이 있을 때마다 서울의 종로를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소집되어 당시의 국정에 정 

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우선 3월 10일에 개최된 최초의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의 주도하에 약 l만여 명의 서울 시민들이 종로 백목전(白木塵) 다락 

앞에 모여들면서 시작되었다. 러시아의 절영도(지금의 부산 영도) 조차 문제와 군 

사교관 및 재정고문 그리고 한러은행의 철수를 기치로 내걸고 이승만， 문경호， 현 

공렴 등이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이권침탈을 규탄했다(1898. 3 

10). 이틀 후인 3월 12일， 서울 남촌에 사는 백성들이 〈독립협회〉의 지도 없이도 

자발적으로 대규모적인 시위를 통해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요 

구는 즉각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절영도 대신 청국의 요동반도로 해군기 

지를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3월 17일에는 재정고문과 군사교관의 철수를 

통고했고， 한 · 러은행 또한 폐쇄됐다. 만민공동회의 결집된 정치적 영향력을 가시 

적으로 보여준 이 사건을 당시 조선에 주재하던 각국 외교관들 또한 충격적으로 

받아틀였다. 

두 번째의 만민공동회는 1898년 9월 11 일， ‘김홍륙 독차사건’ 8)을 계기로 소집되 

었다. 즉 김홍륙의 모반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범인만 처벌해야 한다 

는 법치주의를 고수했던 〈독립협회〉 세력과， 구습인 연좌제를 부활시키고자 했던 

민영기， 윤용션， 길영수 등 수구파 정부 세력의 갈등은 만민공동회의 소집으로 발 

전했다. 중추원 앞에서 시작된 만민공동회는 시전 상인들이 합류함으로써 대규모 

8) 아관파천 당시 고종의 총애를 받았던 러시아어 역관 김홍륙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로 유배를 가게 되자 궁중의 주방장을 꾀어 고종이 즐겨마시던 커피에 독약을 타게 했 

지만 미수에 그쳤고 나중에 사형을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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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군중집회로 발전했다. 만민공동회의 결집된 힘에 놀란 고종은 10월 12일 〈독 

립협회〉가 신임하는 박정양을 정부수반으로 하는 개혁파 정부를 출범시키게 된다. 

세 번째는 개혁파 정부의 수립과 함께 관(官)과 민(民)이 함께하는 ‘관민공동 

회’ 의 개최였다. 여기서는 연초부터 〈독립협회〉 토론회와 《독립신문》에서 제기되 

었던 근대적인 ‘의회’ 를 설립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였다. <독립신문》은 그해 4월 

30일자 사설에서 행정과 의회의 분리를 위해서는 의회설립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 

이 강조하고있다. 

세계의 개화 각국이 정부를 조직하였는데， 각색 일을 생각하여 의사와 경영과 

방책을 생각하여 내는 관원들이 있고， 그 생각을 시행하여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관원들이 있는지라. 생각하고 방책내는 마을을 외국서는 말하되 의회원이라 하 

며， 의회원에서 작성한 방책과 의사를 시행하는 마을을 내각이라 하는 것이라 

일국 사무를 행정관이 의정관의 직무를 하며 의정관이 행정관의 직무를 하라고 

하여서는 의정도 아니되고 행정도 아니될 터인지라(1898. 4. 30). 

이처럼 개혁파 정부의 등장과 함께 의회 설립문제는 이제 공론장에서의 본격적 

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여기서 의회 설립문제는 격동하던 구한말의 정치적 상 

황이 새로운 전환점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첫째， 전통적인 전제군주제의 

정치적인 형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명백히 근대적인 국민에 의한 정치적인 의 

사결정 가능성을 확보케 해주는 시도였다. 그만큼 의회설립은 왕권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민대표에 의한 국가적인 현안의 공동결정이라는 중차대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의회설립이라는 정치개혁이 내포하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사설은 의회설립이 조만간에 대표자 선출 등과 같은 일반 국민의 참정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어려웠을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는 국가나 정부운영에 국민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책임 또한 공유한다 

는 점에서 획기적인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동시에 이는 구한말의 근대적 공 

론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독립신문》과 〈독립협회〉의 정치개혁 노력이 만민 

공동회를 거치면서 보다 구체화되고 가시화되는 것을 여설히 보여주고 있다. 나아 

가 이러한 시도의 핵섬은 군주중심의 전제정치를 입헌정체로 대체코자 한 정치적 

기획에 있다고 강조되기도 한다(최형익 2004 , 199). 

어쨌든 이처럼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의회 설립문제가 우여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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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끝에 고종으로부터 허락을 받게 되자， <독립협회〉는 관과 민의 대표들이 함께 

하는 모임， 즉 ‘관민공동회 의 개최를 추진했다. 의회 설립문제에 관해 참여하는 

모든 이블과 공개적으로 함께 논의하기 위해 〈독립협회〉는 정부관리 뿐만 아니라 

〈황국협회〉는 물론 각 학교의 학생， 상인， 승려， 백정 등 당시 사회의 각계각층에 

초대장을 발송했다. 그리고 10월 28일과 29일 양일에 종로에서 개최된 관민공동회 

에는 〈독립협회〉 회원들과 황제의 윤허를 받은 박정양 등 정부대신들을 포함， 약 

I만여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다. 여기서 〈독립협회〉 회장 윤치호와 의정부 참정 박 

정양 그리고 민(民)을 대표하는 백정출신인 박성춘의 연설과 함께 관민공동회는 

개최되었다. 특히 박성춘의 연설은 당시 사회에서 일개 백성이 근대적인 공론정치 

의 주체토 거듭나는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놈은 바로 대한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식합니다 그러나 임금께 충성하 

고 나라를 사랑하는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리하게 하는 방도는 관리와 백성이 마음을 합한 뒤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 

다 저 차일(週日)에 비유하건대， 한 개의 장대로 받치자면 힘이 부족하지만 만일 

많은 장대로 힘을 합친다면 그 힘은 매우 튼튼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관리와 백 

성이 힘을 합하여 우리 대황제의 홀륭한 덕에 보답하고 국운이 영원토록 무궁하 

게 합시다(정교 2004 , 248) 

박성춘을 비롯해서 관민공동회에는 이름 없는 나무꾼， 콩나물 장수 할머니， 병 

사， 기생， 신기료장수， 승려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상하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함께 하였다. 이는 조선왕조 5백년 이래 처음 있는 대사건으로서， 정치의 객체였 

던 백성뜰이 근대국가의 평등한 인민 또는 국민의 반열에 들어서게 한 중요한 의 

미를 지니고 있다. 이때 소집된 관민공동회에서는 정부대선들과 군중들이 함께 의 

견을 모아 공론을 형성한 후 황제에게 자주 독립국가를 위한 근대적인 정치개혁을 

건의하는 이른바 ‘헌의 6조’ 를 공동으로 결의하게 된다. 그리고 참여한 모든 이들 

이 ‘헌의 6조’ 를 열람했고， 참석한 정부대신들이 가(可) 자를 서명한 다음 10월 

30일 황제에게 전해졌다(1898. 11. 1) 

이 집회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의미는， 무엇보다도 소집된 모든 백 

성내지 인민들이 정부 관리들과 ‘공동으로 국정을 결정하는 근대적인 공론정치 

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요컨대 한국최초로 국정개혁 과제들을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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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고， 또한 관리와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정치적인 차원에서 국정개혁의 방안 

을 결정했던 것이다. 국정에 관한 이러한 공동의 결정은 《독립신문》에 의해 공론 

화되고 〈독립협회〉를 통해 활성화된 의사소통에 바탕을 둔 새로운 방식의 정치적 

결정이었다. 동시에 이는 공론정치에 의한 새로운 정치권력이 창출되는 것을 의미 

했다. 다시 말해서 관민공동회의 결의는 공론에 의해 형성된 다수 인민의 함께하 

는 공동의 의지가 국정에 관철되는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시민내지 인민에 의한 새 

로운 차원의 권력이 탄생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관민공동회에서 결의된 ‘헌의 6조’ 등 개혁정책들은 11월 4일 저녁 수구파 

관료들에 의한， 황제폐위와 공화국 건설 등을 골자로 한 ‘익명서(휩名書) 조작사 

건’ 때문에 아쉽게도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에 고종은 윤치호를 제외한 17명의 독 

립협회간부 등 총 19명의 체포를 명령했고， 아울러 〈독립협회〉의 혁파를 지시했다 

(I 898 . 11. 7). 

그러나 서울 시민들은 다시금 경무청 앞에 모여 11월 5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자 

발적인 집회를 통해， <독립협회〉 간부 석방과 해산된 〈독립협회〉 복설 그리고 의 

회설립을 위해 철야투쟁을 전개했다. 이미 초겨울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은 밤이면 

추위를 몰아내기 위해 장작불을 지폈고， 구경꾼 또한 구름처럼 몰려들어 수만 명 

이 함께 시위를 전개했다 11월 21 일， <황국협회〉의 사주를 받은 2천여 명의 보부 

상이 두 패로 나뉘어 만민공동회를 습격했다(1 898. 11. 22). 이때 보부상패의 몽둥 

이에 맞아 사망한 김덕구는 신발 겁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었다(1898. 11. 29. 

잡보) 이 소식이 전해지자 더욱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고， 만민공동회의 시위는 

그 절정에 도달하게 된다. 

운집한 수만 명 군중들의 기세와 힘에 놀란 고종은 11월 26일 마침내 〈독립협회〉 

복설과 수구파 거두들의 유배를 명함으로써 만민공공회의 요구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 이는 만민공동회에 집결했던 시민 대중의 새로운 정치권력이 황제의 전 

제권력을 압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즉 시민 군중들이 함께 했던 만민공동회는 군 

주의 전제권력에 대항하는 인민의 새로운 정치권력을 현실정치 상황에서 가시화 

시켜 주었다. 아울러 조선의 백성들은 신분과 계급을 초월하여 모두 대한제국의 

인민임을 과시했고， 정치의 주체인 ‘국민’ 으로 거듭났다. 고종은 〈독립협회〉 대표 

200인을 불러들였고， 서울주재 외교사절도 함께 초대하여 증인을 서게 한 후， 칙 

어를 반포했다(1898. 11. 28). 이로써 황제와 만민공동회의 시민 내지 인민대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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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극적인 대타협을 이루게 된다. 이날의 극적인 타협은 ‘광무계약’ 으로 지칭되 

고， 나아가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 이 등장하게 된 대사건으로 평가되기도 한 

다(김홍우 2007 , 725-726). 

다만 이날 시민대표들과 고종이 합의했던 사항들은 불과 한 달이 채 못되어 또 

다시 파기되었다. 그 사이에 고종은 일본공사의 조언을 받아 12월 24일 계엄령을 

발동했고， 군대를 동원해 만민공동회를 폭력과 무력으로 제압했다. 이듬해인 1899 

년 8월 17일 고종은 ‘대한국국제’ 를 선포하고 대한제국의 정치체제를 ‘전제군주 

제’ 로 되돌려놓았다. 그러나 무력에 의해 만민공동회가 강제로 진압된 지 채 몇 

년이 안되어서 조선의 국권은 일본에 의해 탈취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이토오 히 

로부미가 고종으로부터 국권박탈을 강요하는 장면은 한국 근대정치사의 비극 그 

자체였다. 이등박문전(~伊購博文傳.JJ)에 실린 고종황제와 이토오의 대화 장면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고종: 짐인들 어찌 그 이치를 모르겠는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일이 중대하니 

지금 그것을 스스로 재가할 수 없다. 짐이 정부신료에게 자문하고 또한 ‘일반 인 

민’ 의 의향도 살필 필요가 있다. 

이토오 폐하가 정부신료에게 자문하는 것은 지당한 처사이오나 외신(外昆)도 

역시 감히 금일에 결재를 소망코자 하는 의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민의 의향을 

살핀다는 말씀에 접하여서는 기괴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귀국은 헌법 

정치가 아니라 만기(萬機)가 무릇 폐하의 친재(親我)로 결정하는 이른 바 군주전 

제국이 아닙니까. 따라서 인민의향 운운함은 기설은 틀림없이 인민을 선동하여 

일본의 제안에 반항을 시도코자 하는 폐하의 심려로 추찰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중대한 책임을 폐하 자신이 젊어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입니다(강재언 

2001 , 122쪽에서 재인용). 

만민공동회에 결집된 인민의 의지를 짓밟았던 고종은 이처럼 채 몇 년도 못되어 

일본의 강압을 물리치고자 자신이 애써 외면했던 ‘인민의 의향’ 을 들고 나왔다. 

이미 때가 늦었다. 이토오는 대한국국제 선포와 함께 공고화된 ‘전제군주제’ 의 핵 

심논리를 지적하며 국왕 자신만의 재가를 강요했다. 우연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동 

일한 시기인 1904년 청년 이승만 또한 『독립정신』에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전제 

정치의 취약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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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정치는 첫째 백성의 마음을 압제로 결박하여 시비곡직을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게 하매 불평함이 맺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며 .. 둘째는 생각을 발 

달치 못하여 사람마다 남과 같이 흥왕하기를 도모하지 않고 각각 웃사람의 결박 

하는 것을 앉아 받으려 하매 타국 사람이 들어가서 나의 이익을 임의로 취한즉 자 

연히 잔액이 말라 붙이지 못하며 셋째는 백성은 나라 일에 상관이 없다 하매 백성 

이 나라를 남의 것으로 알아 보호코자 아니하매 남이 와서 그 위에 있는 몇몇 집 

권한 이를 혹 뇌물로 꾀이거나 위력으로 핍박하여 대신 장악해 잡으면 모든 백성 

을 총 한 방을 아니 놓아도 스스로 딸려들어 올지니 전제국의 위태한 근본이다 

(이승만 ]993 , 109-] 10). 

요컨대 구한말의 정치적 격동기에 정국의 현실을 주도했던 만민공동회는， <독립 

협회〉와 《독립신문》에 의해 태동 및 발전했던 근대적 공론장과 인민의 정치의식 

발전에 따른 공론정치의 활성화에 의해 국민내지 인민에 의한 새로운 정치권력 탄 

생을 엿보게 했던 것은 분명하다. 비록 역사에서 가정이란 무의미한 일이기는 하 

지만， 당시의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아마도 입헌군주제나 공화제의 채택 

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랬다면 국권박탈이라는 비극만은 변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v. 결론 

독립국가의 자주성 확보와 위기에 처한 조선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근대국 

가체제를 정비하는 데 매진했던 《독립신문》의 노력은 구한말 한국사회에서 근대 

적인 의미에서의 공론장을 태동시켰고， 이를 통해 공론정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지대한 기여를 했다. 최초로 한글전용을 채택했던 《독립신문》의 지면은 당시로서 

는 생소했던 정보의 대중화와 사회적 현안의 공론화 전략을 통해 전통적으로 내려 

옹 군주의 절대 권력과 사대부 지배계급의 기득권에 도전했다. 창간호부터 국민계 

몽과 자주적인 근대국가를 지향했던 《독립신문》의 다양한 전략은 다수 백성들을 

공론장과 공론정치의 영역에 불러들이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 

에서 그때까지 지배 및 통치의 대상이자 정치적인 객체에 지나지 않았던 다수 백 

성들을 민주적인 정치참여와 ‘공론’ 에 바탕을 둔 본격적인 근대정치의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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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함으로써， 정치의 주체인 근대국가의 국민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일조 

했다 

《독립신문》에 제기된 각종 국정개혁 등 당시의 산적한 현안들을 대중들의 직접 

적인 참여를 유도해 공론화시켜 나갔던 〈독립협회〉는 근대적인 정치사회단체의 

특성을 십분 발휘했다 특히 〈독립협회〉의 토론회는 문자를 매개로 한 공론형성에 

주력했던 《독립신문》과는 달리，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다수의 시민 참여에 의 

한 공개적인 토론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반복되는 토론과 

정에서 점차 지위의 고하나 선분의 차이가 배제된 평등한 토론당사지자의 위치 또 

한 공고화되어갔다. 이는 군주와 신하 사이의 상소와 비답에 의한 전통적인 공론 

화내지 의사소통방식을 일거에 민주적인 의사소통방식으로 변혁시키는 성과를 나 

타냈다. 토론의 주제들인 당시의 외교와 국방 및 의회설립문제 등 정치적인 사안 

들과 함께 교육 및 국민위생 문제 등 국정전반에 결친 공적인 의제틀은 《독립신 

문》 사설을 통해 전국의 독자들에게 공개되곤 했다. 뿐만 아니라 논쟁과 토론을 

거쳐 다수의 동의를 얻게 된 공론은 공적 의견의 형식을 취하면서 총대위원을 통 

해 정부에 전달되어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 점에서 소수 

에 의한 급진적인 정치개혁을 시도했던 갑신정변이나， 정치변혁을 위한 민중봉기 

였던 동학농민운동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평화적이고도 민주적인 근대적 공론정치 

의 진면목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처럼 《독립신문》과 〈독립협회〉를 통해 배양된 민주적 잠재력은 1898년 한 해 

내내 지속된 만민공동회에서 근대적인 민주적 공론정치와 국민내지 인민의 새로 

운 정치권력의 탄생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만민공동회에 결집된 정치적 힘내 

지 영향력은 열강 러시아의 이권침탈을 물리쳤고， 수구파와 대결해서 구시대적인 

연좌제를 폐지하고 근대적인 법치를 고수하는 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독립신 

문》과 〈독립협회〉가 줄기차게 제기했던 큰대적인 의회설립이라는 과제는 다수의 

국민들의 참여와 공론화에 성공함으로써 황제의 허락까지 받아낸 관민공동회로 

발전해 나갔다. 여기서 최하층 계급인 백정에서부터 고위관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참여자들이 근대적인 정치개혁에 합의하고 국정개혁 방안을 함께 결정했다. 이로 

써 정치의 객체였던 조선의 백성들은 이제 명실공히 정치공동체의 평등한 주체， 

즉 근대적인 국민의 모습으로 거듭났다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공론정치 

에 바탕을 둔 국민내지 인민이 함께하는 민주적인 새로운 정치권력이 그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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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냈다 만민공동회에 결집된 국민 대중들의 단결된 정치적 힘은 수구파의 농간 

에 휘둘린 황제의 전제권력을 압도함으로써， 구한말 한국사회 최초로 다수 국민에 

의한 근대적인 민주적 정치권력이 자리매김했다. 만민공동회의 출현은 근대적 공 

론장인 《독립신문》이 등장한 지 불과 2년 사이에 급속히 발전해나간 한국인들의 

근대적인 정치의식의 발로였고， 동시에 전통적인 지배 권력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공론정치에 바탕을 둔 새로운 차원에서의 권력， 즉 근대적인 국민의 정치권력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권력을 끈질기게 고수했던 고종의 약속 위반과 

군대를 동원한 무력진압은 갓 피어나던 민주적인 공론정치의 싹을 짓밟았는데， 이 

는 국권박탈이라는 비극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국권박탈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의 자주 정신과 민주적인 잠재력은 일제하의 

3 .1운동과 상해임시정부의 수립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한말에 배양되고 발전 

했던 우리 국민의 민주적 역량에 기인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임시 

정부의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 제 l조에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국을 천명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를 

그대로 수용했던 대한민국의 건국헌법 또한 한반도의 남쪽에 진주한 미군정의 입 

김보다는 구한말 당시부터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낸 우리 국민의 자주적이며 민주적 

인 역량에 기인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한말에 등장한 한국의 근대적 공론장을 서구의 그것에 비추어보 

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큰대의 부르주 

아 공론장과는 탈리 한국의 근대적 공론장은 근대적 자아 및 주체적인 의식을 지 

년 시민계급이 부재했다. 아울러 구한말 당시의 한국은 외세의 침탈에 의해 국권 

이 위기에 처해있었던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 서구 공론장의 발전 배 

경과는 구별되는 이러한 조건들은 한국의 근대적 공론장 발전이 특수한 경로를 취 

하게 되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것은 한국의 근대적 공론장을 태동시킨 

《독립신문》의 국민계몽과 자주적 근대국가를 향한 정치개혁의 담론이 당시의 선 

각자 및 지식인틀에 의해 주도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구한 

말의 공론장은 다수의 자율적인 부르주아 시민들에 의해 형성되고 나아가 지속적 

으로 발전된 서구의 공론장과는 구별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구한말에 태동한 공론장은 군주와 사대부 계급 사이 

에 상소와 비답을 중심으로 전개된 전통적 공론장과는 구별되는 근대적인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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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다. 이점에서 구한말의 근대적 공론장과 서구의 그것은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근대적인 공론장의 핵섬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공 

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현안을 둘러싼 대화와 토론， 즉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적 영역내지 정치적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구한말의 근대적 공론 

장 또한 한국사회에서 민주적 잠재력을 발현시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불과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정치의 객체였던 백성들이 국민의 차원으로 발 

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공론장에서 배양된 국민들의 정치적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새로운 차원에서의 정치권력의 탄생을 엿보게 했다는 점에 

서 근대적 공론장의 민주적 특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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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se of Modem Public Sphere and the Shift in Political 
Powers: Based on The Independence 

mllDunghilg [hil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ndependence , first published on April 7, 1896, sought to encourag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masses in a time when the fate of Chosun Dynasty was at risk. The 

Independence saw the limits of monarchy and found a solution in democracy. Thus it has 

contributed to the active involvement of the populace in the last years of late Chosun Dynasty 

p이itics and established “mε Association of Independence." Whereas The Independence used 

wrÎtten texts to rouse the populace into action, the Association of Independence employed 

O야n debates to imp\ement and communicate in numerous public proposals that appeared in 

The Independence. This brought about a revolutionary change in the means of communication 

from a vertical relationship of the ruler and the ruled to a democratic conversation among the 

masses. Thε potεntial for democracy witnessed in The Independence and thε Assembly of 

Independence has been further materÎalized in the diverse activities of “thε Assembly of 10 

πlousand People" throughout the year 1898. 

Keywords: The Independence, The Association of Indepεndencε， The Assembly of 10 

ηlousand People, modεm public sphere, politics of public sphere, people, nation, democratic 

potentiaI, political power 


